
곰의 탈을 썼던 여우는 이제 공룡으로 탈을 바꿨
다. 과감히 4년을 투자한 구단에 보답하는 길은 단
하나, 우승이다.

지난해까지 양의지(32·NC 다이노스)의 별명은
‘곰의 탈을 쓴 여우’였다. 큰 덩치에 무심한 듯한 표
정은 곰을 연상시키지만, 포수 마스크를 쓰면 여우
로 변신해 허를 찌르는 리드로 타자를 현혹하기 때
문이다. 전 소속팀 두산 베어스의 상징과도 어울리
는 별명이었다.

이번겨울,양의지는공룡으로탈바꿈했다. 4년총
액 125억원계약.역대프리에이전트(FA) 중이대호
(롯데 자이언츠·4년 150억 원)에 이은 두 번째 ‘대형
계약’이었다. 순수 KBO리거 중에는 양의지가 최고
액이다. NC는 2017년까지 안방을 지킨 김태군의 경
찰 야구단 입대로 포수난에 시달렸다. 결국 지난해
창단 첫 최하위의 굴욕을 맛봤다. 전에 없던, 당분간
없을 포수 최고 매물에 과감히 투자한 이유다. 18일
(한국시간) NC의 스프링캠프지인 미국 애리조나주
투산의 레이드파크에서 만난 양의지는 이에 보답하
기위해우승을목표로하고있음을숨기지않았다.

뀫“훨씬 더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다”
스프링캠프에서 포수는 몸이 두 개라도 모자라

다. 가장 먼저 경기장에 나와 블로킹, 송구 등 포
수 훈련을 실시한다. 이어 타격 훈련을 소화한 뒤
투수의 공도 받아야 한다. 선선한 투산의 날씨에
도 포수들의 언더셔츠가 매일 땀에 흠뻑 젖는 이
유다.

양의지도 마찬가지다. 포수조 최고참으로서 파
이팅을 불어넣은 뒤 타격 훈련을 진행한다. 지난해
133경기에서 타율 0.358, 23홈런, 77타점을 기록
하며 ‘커리어 하이’를 썼던 흐름을 반드시 잇겠다
는 각오다. 이어 투수들의 공을 받는다. 처음 호흡
을 맞추는 선수들의 장단점을 전부 파악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가 모자라다. 양의지는 “이 시기에는
최대한 많은 투수의 공을 받아야 한다. 시간이 제
한적이지만 매일 젊은 투수들과 호흡을 맞추고 있
다”고 밝혔다. 18일은 이민호의 불펜피칭 파트너
로 나섰다. “어깨가 무너진다”고 지적했다가도 좋
은 공이 들어오면 “볼 끝이 살벌하다”며 격려를 아
끼지 않았다.

입단 때부터 뛰었던 두산을 떠났지만 새 팀 적응
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하 않았다. 양의지는 “용덕
한 코치님, 이호준 코치님 등 친한 코치님이 많아
서 잘 챙겨주신다. 이동욱 감독님도 선수들과 소통
에 적극적이다”라며 “아직 적응 중이지만 분위기
는 좋다”고 설명했다. ▶ 2면으로 이어집니다

투산(미 애리조나주)｜ing17@donga.com

가장먼저경기장나와포수·타격맹훈련
꺎최대한많은투수들과호흡,하루가빠듯
젊은 후배들 나에게 기대하는 것 많아
30홈런목표…꺋공격형포수꺍로우승견인꺏

최익래기자의여기는애리조나｜‘125억의사나이’ 양·의·지
꺎구단의 4년 투자
우승으로 갚겠다꺏

허민 키움 이사회 의장이 해외전훈 꺋청백전꺍에 뛴 사연 ▶ 2면 역대 최고를 향해 가는 이정후·강백호의 힘 ▶ 6면

2019년 2월 19일 화요일sportsdonga.com 10판 영화 꺋사바하꺍 이정재의 고백꺎방부제 외모? 액션 힘들어요꺏
▶ 12면

이강인(18·발렌시아)의 결장이 길어지고 있다. 벌써
5경기째 벤치 신세다.

이강인은 18일(한국시간) 스페인 발렌시아의 캄프

데 메스타야에서 열린 2018∼2019 프리메라리가 에스
파뇰과 경기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강인은 출
전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끝내 부름을 받지 못했다.
경기는 득점 없이 비겼고, 발렌시아는 6승14무4패(승
점 32)로 8위를 기록했다.

이강인은 지난달까지는 희망에 부풀었다. 지난해
10월 스페인 코파 델 레이(국왕컵) 에브로와 32강전에

서 만 17세 327일의 나이로 유럽 무대
데뷔전을 치렀다. 이는 유럽 빅 리그 무
대를 밟은 한국인 최연소일 뿐 아니라
발렌시아에서도 최연소 리그 데뷔전이
었다. 이후 꾸준히 출전 시간을 늘리자
기대감은 더욱 커졌고, 지난달에는 공
식적으로 1군에등록도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1군에 오른 이후
오히려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부상 선수들이 복귀
하면서 입지가 줄어든 탓이다. 마르셀리노 가르시아

토랄 감독도 이강인 카드를 외면하고 있다. 그는 최근
이강인의 결장에 대해 “우리 팀은 17세의 선수가 연달
아 경기에 나설만한 수준은 아니다. 만약 그가 뛸 자격
이 있다면 언제든지 투입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강
인에 대한 확신이 아직 없다는 뉘앙스다.

이강인을 보기 위해 파울루 벤투 대표팀 감독이 최
근 스페인 현지를 찾았지만 헛걸음 했다. 주전 경쟁에
서 밀린 이강인이 구단에 임대를 요청했다는 스페인 언
론의 보도도 나왔다. 현 추세라면 그의 결장은 더 길어
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이강인 5경기연속결장…발렌시아감독은왜?
꺎우리 팀 17세 선수 연달아 뛸 수준 아냐꺏
확신 없다는 뉘앙스…결장 더 길어질 듯

이강인

NC 다이노스 양의지가 미국 애리조나 투산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서 타격훈련을하고 있다. 양의지는 새 시즌 30홈런을 목표로 세웠다. 사진제공 ｜ NC 다이노스


